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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또 개정하는가?

(1)국가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교육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2)국가 교육과정문서의형태나내용의변화또는교과서의새로운편찬으로끝나는교육과정

개정은 의미가 없다. 우리 학교교육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처방적 교육과

정의 개정이 되어야 한다.

(3)교육은 생리적으로 보수적이다. 여건을 갖추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자는 것은 변화하지 말

자는 것과 같은 말이다. 좀 더 과감한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이

되어야 한다.

2. ‘융합형’ 교육과정이 ‘획일형’ 교육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인문학적상상력과과학기술창조력을갖춘창의융합형인재”라는표현은좋은의미로들

리는데, 모든 영역을 다 안다는 것은 특별히 잘 하는 영역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2)대한민국 학생들은 가뜩이나 많은 필수과목으로 학습 흥미를 잃고 있다. 융합형 교육이 학

생들에게 흥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필수과목만 늘려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

도 고등학교 교육은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3)왜대한민국학생들은모두똑같은내용을공부하고똑같은생각을갖고살아야하나? 다양

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더 발전가능성을 갖는 것이 아닐까?

3. 학교에서의 학생평가에서 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논술형으로 전환

하자.

(1)교육과정 개발만 백워드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 개혁도 평가체제 개선부터 시작하는

백워드로 하자. 일부 형성평가를 제외하고 학교에서의 모든 시험 평가는 선다형 객관식 형

태를금지하고논술형으로전환하면어떨까? 객관식선다형시험으로창의형인재를양성한

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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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급별교육목표를보다명료화했으면한다. 초등학교는 ‘기초생활습관의형성’, 중학교는

‘시민정신 함양과더불어사는사회생활’, 그리고 고등학교는 ‘적성에따른진로선택과준비’

라는 교육목표가 더 강조되었으면 한다.


